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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본 런던 올림픽 ➊ 

 

 

17일 동안 수많은 휴먼 드라마를 연출했던 런던 올림픽이 13일 화려한 폐막식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당초 목표를 훨씬 웃도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5위에 오르며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렸다.  

  

한국갤럽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 흥미로웠던/아쉬웠던 

경기와 한국 선수단 성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511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8월 13일(1일간)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4.3%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26% 

 

주요 결과 

 

-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 

‘손연재’ 26.1%, ‘박주영’ 25.5%, ‘양학선’ 24.0% 순 (2명까지 응답) 

- 흥미로웠던 경기 

‘축구’ 70.3%, ‘리듬체조’ 19.8%, ‘양궁’ 18.5% 순 (2명까지 응답) 

- 아쉬웠던 경기 

‘펜싱’ 40.1%, ‘배구’ 17.4%, ‘핸드볼’ 17.2% 순 (2명까지 응답) 

- 한국 선수단 성적 평가 

‘기대 이상의 성적’ 86.8% > ‘기대만큼의 성적’ 11.5% > ‘기대 이하의 성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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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 1 위에 체조 요정 ‘손연재’(26.1%) 꼽혀 

한일전 승리의 주역 ‘박주영’과 체조 최초 금메달 ‘양학선’ 간발의 차이로 2, 3 위 

 

한국갤럽이 지난 8 월 13 일 전국의 만 19 세 이상 남녀 511 명에게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가 누구인지 물은 결과(2 명까지 응답), 리듬체조 결선에서 곤봉을 

떨어뜨려 아깝게 메달은 놓쳤지만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 성적인 5 위에 오른 체조요정 

‘손연재’ 선수를 꼽은 국민이 26.1%로 가장 많았다.  

 

축구 동메달 결정전인 일본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박주영’ 선수(25.5%), 한국 체조 역사상 

첫 금메달을 일궈낸 ‘양학선’ 선수(24.0%)가 간발의 차이로 2, 3 위에 자리했다. 축구 한일전에서 

후반 쐐기 골을 터트린 ‘구자철’ 선수(14.7%), 수영 자유형 400m 예선에서 실격판정이 번복되는 

악재를 딛고 값진 은메달을 따낸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12.8%)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양궁 2 관왕 ‘기보배’ 선수(9.3%), 사격 50m 권총에서 올림픽 2 연패를 달성한 ‘진종오’ 

선수(8.8%), 4 년 전 은메달을 금메달로 바꾼 유도의 ‘김재범’ 선수(5.7%) 등 금메달 리스트와 

오심으로 개인전 금메달은 놓쳤으나 절치부심, 단체전 은메달을 딴 펜싱의 ‘신아람’ 선수(8.0%) 

등이 한국을 빛낸 훌륭한 선수 10 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손연재’ 선수는 여성의 32.1%, 남성의 19.9%가 꼽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20 대(13.6%)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30% 내외로 고르게 응답됐다. 한편, ‘박주영’ 선수는 50 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35% 내외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 – 상위 10 위 

(아래는 상위 5위까지만 제시, %) 

순위 선수 %   손연재 박주영 양학선 구자철 박태환 

1 

2 

3 

4 

5 

6 

7 

8 

9 

10 

손연재 (체조) 

박주영 (축구) 

양학선 (체조) 

구자철 (축구) 

박태환 (수영) 

기보배 (양궁) 

진종오 (사격) 

신아람 (펜싱) 

기성룡 (축구) 

김재범 (유도) 

26.1 

25.5 

24.0 

14.7 

12.8 

 9.3 

 8.8 

 8.0 

 7.5 

 5.7 

 전체 26.1 25.5 24.0 14.7 12.8 

성별 

남성 

여성 

 

19.9 

32.1 

 

25.8 

25.2 

 

25.5 

22.6 

 

16.0 

13.3 

 

 9.3 

16.3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13.6 

29.9 

27.8 

33.4 

25.0 

 

21.2 

14.4 

23.1 

34.2 

35.5 

 

20.0 

30.4 

21.5 

27.5 

20.6 

 

18.1 

 6.7 

18.0 

12.0 

18.6 

 

18.0 

13.5 

13.0 

10.1 

 9.5 

 

(질문)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한 우리나라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만 더 꼽으신다면요? (2명까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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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있게 본 경기는 ‘축구’(70.3%) 

리듬체조 19.8%, 기계체조 10.1% 등 ‘체조’ 인기 높아져 

 

우리 국민 10 명 중 7 명(70.3%)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흥미 있게 본 경기로 ‘축구’를 꼽았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듯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일본을 꺾으며 1948 년 올림픽 출전 이후 

사상 첫 동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10 명이 나가는 결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뛰어넘어 결선에서 5 위를 기록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의 주목을 끈 손연재 선수의 ‘리듬체조’ 경기가 19.8%로 2 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보배, 오진혁 

선수가 쏜 화살이 활시위를 떠날 때마다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던 ‘양궁’(18.5%), ‘멈춰버린 

1 초’로 메달을 놓친 신아람 선수의 눈물을 발판으로 금 2, 은 1, 동 3 개의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펜싱’(17.5%),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선사한 양학선 선수의 ‘기계체조’(10.1%)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선 야구, 수영, 역도, 핸드볼, 유도 등이 인기였던 점과 비교해보면 이번 

올림픽에선 새로운 종목들이 국민의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체조와 펜싱의 인기가 

고무적이다. 런던 올림픽은 다양한 종목의 매력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준 대회로 기억될 만하다.  

 

 흥미 있게 본 경기 – 상위 5 위                 

  (2종목까지 응답) 

구분 
2012년 런던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경기종목 %  경기종목 % 

1위 

2위 

3위 

4위 

5위 

축구 

리듬체조 

양궁 

펜싱 

기계체조 

70.3 

19.8 

18.5 

17.5 

10.1 

 야구 

수영 

역도 

핸드볼 

유도 

48.0 

38.0 

28.2 

23.8 

20.0 

 

(질문) 이번 올림픽에서 선생님께서는 가장 흥미 있게 보신 경기는 어느 종목입니까?  

그 다음으로 흥미 있게 보신 경기는요? (2종목까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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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경기 1 위 ‘펜싱’(40.1%) - 멈춰버린 ‘1 초’와 함께 아쉬움도 커져 

세계 강호 격파했으나 메달 사냥 실패한 배구(17.4%), 핸드볼(17.2%)에도 아쉬움 남아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아쉬운 경기를 물어본 결과(2 개까지 응답), ‘펜싱’을 지목한 경우가 40.1%로 

가장 많았다. 펜싱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 2, 은 1, 동 3 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종합 

5 위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국민들의 뇌리에는 여전히 신아람 선수의 눈물이 남아있었다. 상대선수의 

4 번째의 공격이 이뤄지는 동안 흐르지 않았던 ‘1 초’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아쉬움도 커졌다. 

 

아쉬운 경기 2 위는 ‘배구’(17.4%)였다. 세계 랭킹 1∼3 위의 미국, 브라질, 중국, 7, 8 위의 세르비아, 

터키와 격돌한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아 8 강전에서 이탈리아(랭킹 4 위)를 꺾은 우리 여자 대표팀은 

비록 숙적 일본(랭킹 5 위)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분패했지만 메달 획득 이상의 감동을 국민들에게 

선사했다.  

 

‘핸드볼’(17.2%)이 아쉬운 경기 3 위였다. 예선 첫 경기에서 부상 당한 주포 김온아의 빈자리와 

체력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강호들을 연파했던 우리 여자 대표팀은 스페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2 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29 대 31 로 패했지만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신화에 부끄럽지 않은 악착같은 플레이로 감동을 안겨줬다. 

 

우리 국민들은 여자 배구와 핸드볼 선수들의 땀과 눈물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이어 박태환 선수가 실격판정이 번복되는 우여곡절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건 ‘수영’(14.3%)과 금메달 

1 개, 은메달 1 개의 역대 최저 성적으로 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린 ‘태권도’(12.7%)가 각각 아쉬운 

경기 4 위와 5 위에 올랐다.  

 

 아쉬운 경기 – 상위 5 위 

               (2종목까지 응답) 

종목 % 

펜싱 

배구 

핸드볼 

수영 

태권도 

40.1 

17.4 

17.2 

14.3 

12.7 

 

(질문) 우리나라 선수의 경기 중 가장 아쉬운 경기는 어느 종목이었습니까?  

그 다음으로 아쉬웠던 경기는요? (2개까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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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적 ‘기대 이상이다’ 86.8%  

4 년 전 베이징 올림픽보다 메달 적었으나 ‘기대 이상 성적’ 응답 23.7%포인트 늘어 

 

우리나라 선수단은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5위를 

기록하며 ’88 서울 올림픽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과연 국민들은 우리 선수단의 성적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의 성적이 자신이 기대한 것과 비교해 어떠한지 물어본 결과, 

‘기대 이상의 성적’이란 응답이 86.8%로 압도적이었다. ‘기대만큼의 성적’ 응답은 11.5%, ‘기대 

이하 성적이다’는 1.0%였다. 

 

한국갤럽이 런던 올림픽 개최 한 달 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68.1%가 

우리 선수단이 ‘10위 내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10위권 내 진입을 전망한 이들의 평균 

예상 성적은 평균 종합 7위였던 것에 비하면 런던 올림픽의 성과는 기대 이상임에 틀림없다.  

한편, 당시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5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한 국민은 9.5%였다. 

 

 우리 선수단 성적에 대한 평가  

63.1

86.8

31.7

11.5

3.6
1.0

0

20

40

60

80

100

'08년 베이징 올림픽 '12년 런던 올림픽

(%)

기대 이상의 성적

기대 만큼의 성적

기대 이하의 성적

 
 

(질문)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등 총 28개의 메달로 종합 5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올림픽에서 올린 성적은 선생님께서 기대하신 것에 비해 더 좋은 성적입니까,  

기대 이하입니까, 아니면 기대하신 만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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